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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목조건축의 가구형태를 논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종단면상에 고주를 몇 개 사용했는지, 또 도리를

몇 개 사용했는지의 여부다. 고주를 몇 개 사용했는지

에 따라 무고주, 1고주, 2고주라고 칭하고, 도리를 몇

개 사용했는지에 따라 3량, 5량, 7량의 가구라고 부른

다. 이것은 한국건축역사를 처음으로 접하는 초심자가

가장 먼저 습득하는 기초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목조

건축과 관련한 용어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조선시대의 전각 건립 내용을 담고 있는 영

건의궤류를 연구한 결과가 많이 발표됐다. 각 개별 전

각의 역사 및 변천에 관한 내용에 더해 건축 용어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고찰하기도 했고,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건축 부재 명칭을 새롭게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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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도 했다. 매우 광범위한 내용들이 연구 대상이 되

어 발표됐지만 유독 ‘량(樑)’에 대한 것만은 소략하다.

영건의궤류에 량이 기록된 경우가 극히 적은 것이 가

장 큰 이유일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조선시대에는 량

이라는 용어가 현재와 같이 큰 의미를 갖지 않았을 가

능성도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조선시대에 량이라는

그림 1. 가구도 (주남철, 한국건축의장)

조선시대 목조가구 용어 량의 사용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the Using of Ryang,
a Word of Wooden Structure in Joseon Dynasty

이 연 노*1)

Lee, Yeon-Ro
(공학박사)

Abstract
This thesis mainly deals with how ‘count of Ryang’ was used in Joseon dynasty. Count of Ryang means how

many purlins were used in the building with longitudinal section. As a result, the notion of Ryang in Joseon
dynasty does not differ from now one. But the usages of that are slightly different to the present day. In Joseon
dynasty, count of Ryang mainly was appeared with another word, count of Kan. Count of Kan has two meanings.
One is the length, and the other is the area of building. When they used the count of Ryang combined with Kan,
count of Kan had the meaning of length. By doing that, count of Ryang indicates the size of flank, count of Kan
indicates the length of front. In the 19th century, count of Ryang looks similar to the past, but count of Kan
shows another aspect. It did not indicate the length but the area of building. Through this study, although the
usages of Ryang were different to the present, the concepts of Ryang were similar in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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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량이 기록된 사례들을 검토

해보고자 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구 용어 ‘량’의

정통성을 고찰한다는 점에서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시대 문헌에서 량이 기록된 사료들은 각 사례마

다 문헌의 성격이 크게 다르다. 의궤 및 등록류에 량이

기록된 경우 건물의 내용을 훨씬 자세하게 기술해 건

물 형태를 짐작할 수 있는 반면, 편년체로 기록된 조
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는 단순히 량에 대한

언급만 있어 대상이 되는 건물의 모습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글에서는 많은 사례 중에서 건

축물의 형태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사료들을 대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조선시대 량의 표기 방법

조선시대 문헌에서 건축가구 용어인 량을 사용한 양

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량을 단

독으로 기록해서 건물의 가구만을 묘사한 경우다. 또

다른 하나는 가구용어인 량에 더해 평면의 크기를 지

칭하는 칸[間]을 동시에 기술해서 건물의 전체적인 크

기를 묘사한 경우다.

량을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는 임금과 신하 간에 특

정 건물의 가구나 간가에 대해 논한다거나, 신하가 임

금에게 특정 건물을 보고하는 내용으로 등장한다. 량

을 단독으로 사용한 몇 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다.

궁궐지(宮闕志) 창덕궁지 청방각(淸防閣)조에 량이

등장한다. 청방각은 어수당 북쪽에 위치했던 전각으로

이곳에 병풍과 장지를 보관하고 있었다. 청방각 인근에

는 진장각(珍藏閣)을 두어 어필 누판(鏤板)들을 보관했

다. 청방각에는 숙종(1674∼1720)이 지은 어제 명(銘)이

걸려 있었다. 임금이 직접 지은 글에 건축 가구용어인

량이 포함되어 있다.

9량(九樑)의 각이 연못가에 있구나.

무엇을 간직하고 있나, 병풍과 병풍이라

글씨도 있고 그림도 있고, 잘된 것도 못된 것도 있구나.

잘됐건 못됐건 혼나기도 하고 본이 되기도 했도다.1)

사릉도감의궤(思陵都監儀軌)에서도 량을 단독으로

사용했다. 사릉은 단종비 송씨의 능이다. 1698년(숙종

1) 九樑之閣于沼之傍 藏之維何曰屛曰屛 有書有畵有工有拙 善圖惡圖
是懲是則

24)에 단종이 복위되면서 단종비 송씨 역시 정순왕후

로 추존되었다. 이때 능 주변에 여러 부속건물을 새로

건립했는데 안향청과 전사청을 4량각으로 조성해야 할

지를 묻는 내용이 의궤에 수록됐다.

본릉의 전사청과 안향청은 신재로 만들며 … 후릉(厚陵)
의 제도는 비록 3칸이라 하더라도 보[栿]를 한칸 반(間半)
들여서 4량각(四樑閣)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역시 그렇
게 거행해야 할지 …2)

승정원일기 1795년(정조 19) 11월 25일자 김정국

(金鼎國)의 상소문에 량이 등장한다. 상소문은 당시 사

람들의 사치가 심해 가사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옛날 대신들이 살던 집을 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집이
매우 좁으며 세상에서 말하는 3량옥(三樑屋)이라고 합니
다. … 지금은 예법이 무너져 등급이 명확하지 않아 재
력만 있으면 하인과 천인의 집이라도 누군들 5량(五樑)
으로 짓지 않겠습니까?3)

승정원일기 1720년(숙종 46) 6월 28일자에도 량이

등장한다. 이때는 숙종의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산릉에 가재실을 만들어야 하는데 ‘5량’이 아닌 ‘평가’

로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민폐를 줄이기 위해 가재실

을 축약해서 만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평

가’는 ‘3량’을 지칭하고 있다.

가재실을 이제 만들어야 합니다. 계해년 등록에 수시릉
관 입접처는 5량가(五樑架)로 만들었다고 하고 신사년에
는 여타 재실 일체를 평가(平架)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금번에는 민폐를 염려해 재목을 한양 시장에서 사오고,
가재실 역시 성약(省約)해서 신사년 예에 따라 평가(平
架)로 조성하고자 합니다.4)

이상과 같이 량을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는 가구용어 량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戊寅十二月初二日
一 本陵典祀廳安香廳 以新材造成之…安香廳典祀廳段 置厚陵制度 雖
是三間 而皆入間半栿 以四樑閣造成爲有置 今亦依此擧行爲乎乙喩…

3) 승정원일기, 정조 19년(1795) 11월 25일
古之大臣所居之室, 或有見存者, 極其狹陋, 世所稱三樑屋也…而今則禮
防一壞, 等級不明, 苟有財力, 則輿儓賤人之家, 孰不爲五樑乎…

4) 승정원일기, 숙종 46년(1720) 6월 28일
又以山陵都監郞廳, 以摠護使意啓曰, 假齋室, 今當造成, 而取考癸亥謄
錄, 則守侍陵官入接處, 以五樑架造成, 辛巳年則與他齋室一體以平架造
成矣。今番則爲慮民弊, 凡干材木, 皆貿用於京市, 假齋室, 亦當省約,
依辛巳年例, 以平架造成事, 分付,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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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승정원일기의 기사 중에서 량이 포함된

사례들을 정리한 것이다. 승정원일기는 1623년(인조

1)부터 1910년(순종 4)까지 임금의 일상을 매일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승정원일기에 등장하는 량의 사용 사

례는 조선후기에 량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량이

사용된 기사는 모두 32차례에 해당한다. 시기적으로는

18세기(숙종∼정조)의 기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궁궐영건이 가장 활발했던 19세기(순조∼고종)

에 오히려 량을 기록한 사례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는 점이 독특하다. 32가지 사례 중에서 10가지 사례는

량을 단독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훨씬 많은 22가지 사

례는 량수에 더해 평면 크기인 칸수를 같이 기록했다.

승정원일기 외에 의궤 및 등록류에서도 량수와 칸수

를 동시에 기록한 사례가 월등히 많다. 따라서 조선시

대에는 목조가구 용어인 량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

다 량에 더해 평면크기를 동시에 기록해서 건물의 전

체적인 규모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 사용하는 가구용어 량과

개념에서 유사하지만 사용 방법에서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장에는 량수와 칸수를 동

시에 기록한 사료를 중심으로 량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를 알아보고자 한다.

3. 조선시대 량의 사용 사례

3-1. 성종실록의 소공주 집(1478년)

1478년(성종 9) 4월 27일에 유진(兪鎭)과 표연말(表

서기 왕력 날 짜 표 기 건물 또는 위치 내 용 비고
1651 효종 2 8월 24일 五梁 대동미 보관 창고 守宮內官曰 此皆五梁之(缺)合七間 량+칸
1689 숙종 15 8월 2일 五樑閣 사직서 악공청 本署樂工廳五樑閣三間 遇風頹壓 材瓦盡爲破碎云 량+칸

1701 숙종 27
1월 18일 五樑閣 성균관 계성묘 廟宇 則五樑閣三間 량+칸

10월 24일 五樑 사직서 안향청
改築定礎 四間五樑 間內左右溫堗 各(缺)樓四間 皆 以
新材 一依舊制改建

칸+량

1708 숙종 34 10월 8일 五梁架 平家 금위영 내고 五梁架五間 及大廳十間 平家十七間 량+칸

1712 숙종 38
9월 3일 五樑閣 북한산성수구북쪽

將臺下庫舍五樑閣二十間 … 祥雲菴庫舍五樑閣二十間 …
火藥庫五樑閣六間

량+칸

9월 29일 五樑閣 북한산성수구남쪽 庫舍五樑閣二十間 량+칸
10월 8일 五樑閣 북한산성 五樑閣庫間二十間 량+칸

1717 숙종 43 10월 18일 五樑架 탕춘대성 蕩春臺軍餉庫舍五樑架七十二間營造 량+칸
1719 숙종 45 1월 30일 五樑閣 남별궁 大通官入接五樑閣 량

1720 숙종 46 6월 28일 五樑架 平架 산릉 가재실
癸亥謄錄 則守侍陵官入接處 以五樑架造成 辛巳年 則
與他齋室一體 以平架造成矣

량

1728 영조 4 1월 25일 五樑 유복명의 집 新造瓦家三十二間半內 內梗五樑 량
1729 영조 5 11월 28일 五梁 소현묘 上曰梁長幾尺 游曰二間梁矣 上曰非五梁乎 游曰五梁矣 량
1731 영조 7 9월 16일 五樑閣 봉상시 猝然失火 以致官庫 五樑閣一間許 延燒之後 량+칸

1739 영조 15 7월 29일 五樑閣 북한산성
五樑閣庫舍三十五間 五樑閣大門一間 … 大城門 樓五樑
閣三間 大東門樓五樑閣三間

량+칸

1749 영조 25 5월 10일 五梁閣 종묘 제기고 宗廟祭器所藏之屋 卽五梁閣二間 량+칸
1751 영조 27 8월 7일 五梁閣 군향고 軍餉庫五梁閣 若干修正矣 량

1752 영조 28 4월 2일
五樑閣
七樑閣

의소세손묘
此是俗所謂五樑閣七樑閣所用之樑 而其體雖大 長則猶
短矣

량

1754 영조 30 3월 21일 五梁 봉상시 신실 神室北庭隅 建成五梁三間廳舍 以爲告祭時神位移安所 량+칸

1761 영조 37 5월 7일 五樑閣 한성부 호적창고
籍庫當改者 至於五樑閣二十餘間云 以平間計之 當爲五
十餘間

량+칸

1763 영조 39 7월 14일 五樑 세심궁 正堂雖是五樑 而間架甚狹 前退亦短 량
1765 영조 41 5월 14일 七樑庫 강화 군량창고 七樑庫七百餘間空廒 過半京外貸去之穀 량+칸

1771 영조 47 7월 26일 五樑架 (비망기)
典設司五樑架六間 爲狹窄, 然則十五尺 爲一間 然後可
謂廣也

량+칸

1785 정조 9 2월 29일 五樑閣 문광겸의 집 則所謂家舍 皆以五樑閣 新造一百五間 甚爲宏麗 량

1795 정조 19 11월 25일 三樑屋 五樑 가사규제 상소문
極其狹陋, 世所稱三樑屋也 … 苟有財力, 則輿儓賤人之
家, 孰不爲五樑乎

량

1811 순조 11 윤3월 16일 五樑閣 주택 而乃布廛屛門禁隷之家 卽突起大路傍之五樑閣矣, 량
1824 순조 24 1월 25일 七樑 五樑 강화객사 창고 客舍庫舍七樑四十四間 五樑十三間 량+칸

표 1.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량의 표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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沿沫)이 임사홍(任士洪)의 비리를 고발하는 상소를 올

렸다. 상소문에는 임사홍의 죄상과 더불어 그의 며느

리인 소공주(예종의 딸)가 가사규제를 어겼다는 내용

이 포함되어 있다.

소공주(小公主)의 집은 칸수가 적음을 불평하여 모두 7
량4영(七樑四楹)의 제도를 써서 참람함이 궁궐에 비기고
편전(便殿)에 비교해도 더 지나쳐 도성(都城)의 사녀(士
女)들이 놀라고 탄식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5)

이 기록은 량이 등장하는 사료 중에서 가장 이른 사

례다. 건물이 7량4영(七樑四楹)이라고 기록했다. 량과

더불어 영(楹)을 사용한 사례로는 이것이 유일하다. 영

은 원래 기둥을 뜻하는 글자지만 건축물에 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칸[間]을 지칭한다. 일반적인 칸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도리통의 칸수만을 지칭하기도 하

고 전체 면적을 가리키기도 한다. 영을 사용한 대표적

사례로 태안객사신창기 를 들 수 있다. 이 기문은 조

선초 남수문(南秀文; 1408∼1442)이 지은 것으로 동문
선에 전하고 있다.

乃建大廳五架凡三楹 左右中房五架各五楹 南廳五架三楹
東西軒五架各四楹 左右中房五架各三楹 廚庫庖湢 厥位咸
備 以楹計者八十有三

대청 5가3영, 좌우중방 5가5영, 남청 5가3영, 동서헌

5가4영, 좌우중방 5가3영 등 모두 83영을 지었다는 내

용이다. 앞서 성종실록의 내용과 비교하면 ‘량(樑)’과

‘가(架)’의 사용에만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

(架) 역시 도리 숫자를 지칭하는 가구용어다. 이미 당
회요(唐會要)에 건축법으로 등장하고 있고, 명사(明
史)에도 등장한다. 남수문과 같이 조선시대 문집류에

서도 ‘가(架)’를 사용한 사례가 확인된다.6) 하지만 성
종실록의 사례를 통해 조선초에 이미 고유 용어인

‘량(樑)’이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소공주 집이 7량4영이라고 했는데 이는 가구에

도리를 7개 사용했고 도리통이 4칸이라는 의미다.

1563년(명종 18) 박영준(朴永俊)이 원계검(元繼儉)의

사치한 생활을 임금에게 고해바치면서 죄 줄 것을 청

하는 내용이 명종실록에 등장한다.

5) 성종실록, 성종 9년(1478) 4월 27일
小公主之家 嫌其間數之少 皆爲七樑四楹之制 僭擬宮闕 而比之便殿
抑又過矣, 都人士女莫不駭嘆

6) 정조년간에 홍원섭이 지은 영화정상량문(迎華亭上樑文) 에서는
“五架八楹”이라고 했다.

심지어는 강가에 정자를 지으면서 참람하게도 9량(九樑)
의 제도를 썼으며 다른 사람의 장획(종: 하인)을 받고서
도 끝내 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7)

칸수에 대한 언급 없이 9량이라는 가구만을 기록한

사례다. 시기적으로 사료 수가 극히 적은 임진왜란 이

전 기록이다. 원계검이 지은 정자는 9량으로서 신분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했다. 조선초 획정한 가사규제에

량이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앞선 사례

와 더불어 가구에 사용한 도리 숫자 역시 일정한 규율

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다.

3-2. 창덕궁수리도감의궤 내궁방별조청(1647년)
1647년(인조 25) 창덕궁 영건기록인 창덕궁수리도

감의궤의 5소에서 량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전각

을 건립한 의궤 및 등록류 중에서 량이 기록된 가장

이른 사례에 해당한다.

도형을 보니 외사옹원 서쪽 루랑이 8칸이고 내궁방별조
청 3량평가5칸(三樑平家五間)입니다. 중사가 분부한 것
중에 외사옹원 서쪽 누랑은 5칸을 더 만들고 내궁방별
조청은 역시 5량가(五樑家)로 만들라고 한 까닭에 품합
니다.8)

1647년(丁亥) 8월 2일자 기록에 수록된 내궁방별조

청에 관한 내용이다. 원래는 3량평가5칸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했으나 이것을 오량으로 바꾸라는 내용이다.

3량을 기록한 다음에 이것이 일반적인 집의 형태라는

의미에서 평가(平家)가 더해졌다. 몇몇 기록에서는 ‘3

량’이라는 언급 없이 ‘평가(平家, 平架)’를 단독으로 사

용해서 5량과 다른 형태의 가구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3량5칸의 의미는 가구가 3량이고 도리통이 5칸인 건물

을 지칭한다. 5소에서 건립한 건물을 기술한 조성질에

내궁방별조청은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내궁방 7칸을

만들었는데 일반적인 칸[作平]으로는 14칸이라고 기록

했다(內弓房七間 作平十四間 東樓四間 西樓四間). 내궁

방별조청이 내궁방과 다른 건물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때 만들어진 내궁방이 3량이 아닌 것

만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7) 명종실록, 명종 18년(1563) 12월 4일
甚至構亭江澨 制僭九樑 受人臧獲 竟未遍報

8) 丁亥八月初二日稟目 圖形則外司饔院西邊樓廊八間及內弓房別造廳
三樑平家五間矣 卽者中使分付內 外司饔院西邊樓廊五間 加造 內弓房
別造廳亦以五樑家造成亦爲乎等以 緣由 敢稟 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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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창덕궁만수전수리도감의궤의 5량각(1656년)
창덕궁만수전수리도감의궤는 1656년(효종 7) 창덕

궁 서쪽편에 왕대비를 위해 만수전을 건립한 내용을

수록한 의궤다. 량이 기록된 건물은 주건물인 만수전,

천경루 등을 건립한 1소에서 담당했다.

五樑家八間內(合長栿四條 從栿三條 新材 其餘旧材 西南
面三層階 東北簷階 鋪磚 畵丹靑) 溫突二間 溫突石二十
五立 抹樓六間

건물에 따로 전호나 당호가 없어 5량가로 기록했다.

5량가8칸 중에 온돌이 2칸이고 마루가 6칸이라고 했다.

가구가 5량인 것은 알겠지만 8칸이 도리통 8칸 건물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면적이 8칸이므로 도리통 4칸 건물

을 지칭하는지 알 수 없다. 맞보를 사용하고 있기 때

문에 양통이 2칸 이상인 것은 명확하다. 같은 1소에서

건립한 만수전은 4면퇴를 포함해 36칸이라고 했고, 천

경루는 4면퇴를 포함해 20칸, 헌선합은 전퇴를 포함해

30칸이라고 했다. 다른 건물들은 모두 면적 개념의 칸

수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5량가에 대해서는 전퇴나

후퇴 언급 없이 8칸이라고만 기록했다. 이 5량가 역시

다른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면적의 칸 개념을 사용해

도리통 4칸의 건물일 가능성도 있지만 명확하지 않다.

참고로 이 건물에 사용한 창호는 선자귀 32짝, 쌍창 8

짝, 사창 22짝이라고 기록했다.

3-4. 승정원일기의 북한산성 창고(1651년, 1721년)
량이 기록된 건물 유형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수를 차

지하는 것이 창고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이른 것은

1651년(효종 2)에 대동미를 보관할 창고를 짓는 기록

이다. 대동미 보관 곳간[庫間]은 인경궁 월랑에 있는

곳간 10칸을 옮겨 짓도록 했는데 이것이 모두 5량이라

는 내용이다. 5량이라고 기록한 이후 칸수에 대한 언

급이 있으나 이 부분이 훼손되어 보이지 않는다.9)

1721년(숙종 38)에는 북한산성을 짓는 공사가 진행됐

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창고를 지었는데 수구 북

쪽으로 장대하고사(將臺下庫舍) 5량각20칸, 상운암고사

(祥雲菴庫舍) 5량각20칸, 화약고 5량각6칸을 지었고,10)

9) 승정원일기, 효종 2년(1651) 8월 24일
積曰 今此大同所入庫間 (缺一二字)者 以仁慶宮月廊 所庫間十間材木
移構之意 (缺)蒙允矣 昨者守宮內官曰 此皆五梁之(缺)合七間 只以五
間材木(缺三行)

10) 승정원일기, 숙종 38년(1712) 9월 3일
以訓鍊都監言啓曰 都監分授北漢山城 自水口北邊 至龍巖城廊四十二
處 每處三間式 合一百二十六間 將臺下庫舍五樑閣二十間 大廳退竝九

수구 남쪽으로 고사(庫舍) 5량각20칸, 평고사(平庫舍) 8

칸반을 지었다.11) 기록된 창고의 칸수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12) 현재 조선시대 창고 건물이 남아 전하는

경우가 드물어 정확한 창고의 형태를 알 수 없다. 량수

와 더해진 칸수가 과연 도리통 칸수를 의미하는지 건

물 면적 칸수를 의미하는지 짐작하기 어렵다. 만약 이

것이 도리통의 칸수라면 건물의 규모가 너무나 거대해

당황스럽다.

신후재(申厚載; 1636∼1699)의 문집인 규정집(葵亭
集)에는 유비창기(有備倉記) 가 수록되어 있다. 유비

창은 강화도에 설치한 창고로 1690년(경오)에 조속(漕

粟) 3만석과 강원, 황해, 충청 등지에서 벌목한 재목으

로 만들었다.13) 창고에 대해 “架以七樑 計三十有一”이

라고 했는데 가구는 7량으로 만들었고 칸수가 31칸이

라는 내용이다. 이것만으로는 31칸이 도리통을 지칭하

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면적을 지칭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그런데 이후 “매 5칸마다 하나의 문을 두었다

(每五間置一門)”는 기록을 통해 31칸이 도리통 31칸을

지칭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1761년(영조 37) 5월 7일자 승정원일기에는 한성

부 호적창고 공사에 대한 논의가 기록되어 있다. 호적

창고를 고치라는 명령이 이미 있었다. 하지만 여건상

수리를 진행하지 못했고 수리하지 못한 사정에 대해

변명하고 있다.

적고를 고쳐야 하는데 5량각(五樑閣) 20여칸입니다. 평
칸(平間)으로 계산하면 50여칸입니다. 본부 당상에게 명
이 전달됨에 인하여 진청의 쌀과 돈을 획급하고서도 고

間 將校入接所平家舍五間 大門二間 祥雲菴庫舍五樑閣二十間 大廳退
竝九間 將校入接所平家舍四間 大門二間 火藥庫五樑閣六間 都合二百
三間 及北漢樓造作等役 今月初三日 已爲完畢 而待變醬六十甕 亦爲
沈藏之意 敢啓 傳曰 知道

11) 승정원일기, 숙종 38년(1712) 9월 29일
御營廳啓曰 本廳分授北漢山城 自水口南邊至普賢峯 城廊四十一處 合
一百二十三間 文殊門內營庫舍大廳退十七間 庫舍五樑閣二十間 平庫
舍八間半 軍器庫六間 火藥庫三間 …

12) 량이 기록된 창고건물은 이들 외에도 탕춘대성과 강화도 군량
미창고가 있다. 1717년(숙종 43)에는 탕춘대성의 축조 공사가 있었
다. 탕춘대성에 만든 창고는 군량미 보관창고[軍餉庫舍]로 5량가72
칸이었다. 1765년(영조 41)에는 강화도의 군량미 창고가 7량고700여
칸이라고 했다. 이들 중에서 탕춘대성 창고 7량고72칸은 건립을 마
친 이후 시상하는 장면에서 등장하며, 강화도 군량미 창고 7량고700
여칸은 강화도에 있는 군량미 창고가 비었다는 내용으로 등장한다.
따라서 탕춘대성 창고 72칸과 강화도 군량미 창고 700여칸은 한 채
의 건물이 아니라 여러 채의 칸수를 모두 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13) 규정집(葵亭集), 유비창기(有備倉記)
庚午春 命漕粟三萬石 伐材江原黃海忠淸等道以庇之 適不佞忝守是邦之
初也 倣中國制 上設天窓以通風日 低其椽以防雨 墻以石築 下鋪磚 皆
塗灰 架以七樑 計三十有一 名之曰有備 每五間置一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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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물력이 십분 부족했기 때문입
니다.14)

‘平間計之’는 ‘일반적인 칸수로 계산하면’으로 해석된

다.15) 즉 5량각 20여칸이 일반적인 칸수 계산으로는 50

여칸이 된다는 의미다. 해당 건물은 2고주 5량이며 양

통이 3칸, 도리통이 20여칸인 평면을 갖고 있었던 것으

로 판단된다. 이런 평면이라면 양통의 어칸이 1칸이고,

전퇴와 후퇴가 각각 반칸이 되어 각 칸마다 2칸씩의

면적을 갖는다. 이들 사례를 통해 앞서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여러 창고들의 칸수는 전체 면적이 아닌 도리

통의 칸수를 지칭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3-5. 사직서등록의 대문, 안향청, 악공청(1689년,

1701년, 1709년)

사직서등록은 1661년부터 1718년까지 사직서에서

작성한 문서를 모아 놓은 등록이다. 이 중 1709년(기

축, 숙종 35) 8월에 찬수청(纂修廳)에서 작성한 문서에

량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문서에는 사직서에

위치한 모든 건물들에 대해 규모와 연혁을 간략하게

기록했다.

서남쪽 모서리에 신실이 있는데 5량각1칸(五樑閣一間)이
고 북향이며 사면에 완렴을 달았다. 1634년 10월에 중
건했다. 안향청은 5량각8칸(五樑閣八間)이고 좌우에 방

14) 승정원일기, 영조 37년(1761) 5월 7일
籍庫當改者 至於五樑閣二十餘間云 以平間計之 當爲五十餘間 曾因本
府堂上所達 劃給賑廳米錢 而至今不爲設施者 專由於所得物力之十分
不足故也云

15) 17세기 산릉도감의궤 및 국장도감의궤에서도 ‘平間計之’와 같
은 유형의 기록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1684년(숙종 10) 기록인 명성왕후숭릉산릉도감의궤 조성소 철물질
에서는 “守侍陵官齋室 五樑閣八間 前後退 以平間計之 則十六間 …
高柱次大椽十八箇 前後退柱次大椽十八箇 道里次大椽四十箇 栿次大
椽九箇 㖙栿次大椽九箇截而用之”라고 기록했다(같은 내용이 1674년
인선왕후영릉산릉도감의궤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목부재에 대한
내용은 없다). 시수릉관 재실이 5량각8칸인데 전후퇴가 있으며 일반
적인 칸수로 계산하면 16칸이라는 내용이다. 건물에 전후퇴가 있다
는 내용에 따라 2고주 5량임을 알 수 있다. 사용한 목재에도 고주
18개, 전후 퇴주(평주) 18개, 보 9개를 사용했다고 기록해 2고주 5량
임을 알 수 있다. 다만 퇴량으로 추정되는 갓보가 18개여야 하는데
9개로 기록되었다. 이때의 수시릉관 재실은 양통 3칸, 도리통 8칸의
평면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674년(현종 15)에 기록된 인선왕후국장도감의궤 수본질 갑인년 3
월12일 기록에서는 “大小轝五樑大假家七間, 以平間計數 則平間二十
七間半是置”라고 기록했다(같은 내용이 1681년 인경왕후국장도감의
궤, 1684년 명성왕후국장도감의궤, 1688년 장렬왕후국장도감도청
의궤, 1701년 인현왕후국장도감의궤에서도 확인된다. 이외의 다른
국장도감의궤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사용됐다). 대소여
를 보관하는 가설건물이 5량7칸이며, 이것을 일반적인 칸수로 계산
하면 27칸반이라는 내용이다. 가구는 2고주 5량일 것으로 추정되며,
도리통 7칸, 양통 3(또는 4)칸의 크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있으며 남향이다. 1641년 9월에 중건했다. 동서에 집
사청이 각 3칸씩 있고, 남쪽에는 월랑 10칸 있으며, 서
쪽에는 악기고 4칸이 동향했고, 악곡고 3칸이 남향하고
있다. … 사직단 서쪽에는 전사청등 고사가 있고 동쪽
에는 악공청 5량각5칸(五樑閣五間), 대문 5량각3칸(五樑
閣三間)이 동향하고 있다.16)

신실, 안향청, 악공청, 대문에 대해 모두 5량각이라고

기록했다. 이들 건물 중에서 안향청과 대문이 현전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은 대문이다. 대문은 현 사직

단 정문에 해당한다. 대문이 5량각3칸이라고 기록했는

데 현재 사직단 정문에는 종도리, 중도리, 주심도리, 외

목도리의 총 7개 도리를 사용했다. 따라서 당시에는 가

구의 량수를 기록하는 데 있어 외목도리는 포함하지 않

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칸수를 3칸이라고 했다. 현

재 사직단 정문은 양통 2칸 × 도리통 3칸 = 6칸의 크

기를 갖고 있다. 따라서 기록의 3칸은 도리통만을 지칭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사직단 정문(좌), 사직단 안향청(우) (문화재청, 사직
단정문실측조사보고서, 2005)
안향청은 5량각8칸이라고 했다. 현전하는 안향청의 가

구는 5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면은 양통 2칸 × 도리통

4칸 = 총 8칸의 모습을 하고 있다. 따라서 안향청은 대

문과 다르게 도리통이 아닌 면적 개념의 칸을 쓰고 있

다. 이 시기의 다른 사료들과 비교해 매우 특이한 모습

이다. 사직서등록보다 조금 앞선 1701년 승정원일기
에도 사직서 안향청에 대한 내용이 등장한다.

지난 가을에 사직서 안향청을 선공감역관과 본서 관원
에게 중건하라 명하셨습니다. … 고쳐쌓고 초석을 놓아
4칸5량(四間五樑), 칸내 좌우에 온돌을 두고 각 (마)루 4
칸을 모두 신재로 구제도와 같이 개건했습니다.17)

16) 己丑八月 日 纂修廳
… 西南隅有神室五樑閣一間北向四面薍簾甲戌年十月重建上樑文在上 安
香廳五樑閣八間左右房南向辛巳年九月重建 東西執事廳各三間 南邊月廊
十間 西邊有祭器庫四間東向 樂哭庫三間南向 前庭有大盤松一株壬午年
春享大祭親臨時有御製四韵詩懸板 壇西邊典祀廳等庫舍 東邊樂工廳五樑
閣五間 大門五樑閣三間東向 …

17) 승정원일기, 숙종 27년(1701)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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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에서는 유사한 시기, 같은 건물에 대해 4칸5

량이라고 기술했다. 량수보다 칸수를 먼저 기술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료와 크게 다른 점이다. 여기서 기

록한 4칸은 명확히 도리통 4칸을 지칭하고 있다.

사직서 악공청와 관련한 다른 기록도 전하고 있다.

역시 사직서등록의 기록보다 앞선 1689년(숙종 15)

의 내용이다.

사직서의 악공청 5량각3칸(五樑閣三間)이 바람에 무너져
재목과 기와가 모두 부서졌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
불가불 긴급히 수개해야 하니 감역관을 정해 감동하도
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18)

5량각3칸(五樑閣三間)이기 때문에 칸수는 도리통을

지칭한 것으로 판단된다. 후대 기록인 사직서등록에
는 악공청이 5량5칸이라고 했다. 이때 수개를 진행하

면서 건물을 증축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1783년 기록

인 사직서의궤의 사직서전도 에는 악공청이 4칸으

로 묘사되어 있다.

3-6. 승정원일기의 계성사(1701년)

1701년(숙종 27) 한양 성균관에 계성사를 건립했다.

계성사의 모습은 조선고적도보에 수록된 성균관 배

치도 및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계성사 건립 당

시 간가를 설정하는 모습이 승정원일기에 기록됐다.

계성묘 영건하는 것을 명하셨습니다. 돌을 떠내는 일이
가장 시급한데 먼저 묘우의 간가다소를 정한 이후에야
주초와 계체석 등 돌의 수를 짐작해 일을 시작할 수 있
습니다. 묘우는 5량각3칸(五樑閣三間), 신문은 3칸, 전사
청은 5칸, 제기고는 2칸, 수복방은 2칸으로 하면 부족함
이 없을 듯하여 대신들에게 이미 품의했습니다.19)

묘우는 5량각3칸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조선고적
도보에서 확인되는 계성사의 모습은 도리를 5개 사용

金鎭圭 以吏曹意啓曰 禮曹啓 曾前秋間 以社稷署安香廳 別定繕工監
役官 與本署官員眼 重建啓下矣 … 改築定礎 四間五樑 間內左右溫堗
各(缺)樓四間 皆以新材 一依舊制改建 …

18) 승정원일기, 숙종 15년(1689) 8월 2일
禮曹啓曰 卽接社稷署牒報 昨日戌時量 本署樂工廳五樑閣三間 遇風頹
壓 材瓦盡爲破碎云 極爲驚駭 社稷異於宗廟 慰安祭 曾無設行之例 而
所頹之閣 不可不趁時修改 別定監役官 監董之意分付 何如 傳曰 允

19) 승정원일기, 숙종 27년(1701) 1월 18일
禮曹啓曰 啓聖廟營建事 命下矣 浮石之役 最急且鉅 而必須先定廟宇
間架多少 然後柱礎階砌等石 可以斟量其容入之數而始役矣 廟宇 則五
樑閣三間 神門三間 典祀廳五間 祭器庫二間 守僕房二間造作 則規制
略備 似無欠闕 亦已稟議于大臣矣

한 5량 건축물이다. 또 전면에 고주를 설치해 평면에

서 전퇴를 두어 총 4칸반의 크기를 갖고 있다. 하지만

승정원일기에서는 이 건물을 5량각3칸이라고 기록했

다. 따라서 3칸이 면적 개념의 칸이 아니라 도리통 3

칸을 지칭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성균관 계성사 (조선고적도보)

3-7. 종묘개수도감의궤의 정전, 제기고, 공신당

(1725년)

1725년(영조 1) 종묘에 경종의 신주를 봉안해야 하

는데 신실이 부족해서 종묘 증축 공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에 신실 3칸을 증축하기로 하고 종묘 정전

의 증축공사를 진행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종

묘 신실을 1칸 더 늘려 4칸으로 증축하자는 의견에 따

라 최종적으로 4칸의 신실이 증축됐다. 종묘 정전의

동쪽편으로 4칸을 증축하면서 제기고, 종향실, 동월랑,

남신문, 동문, 수복방이 이건됐다. 종묘개수도감의궤
1725년(을사) 11월 21일자 기록에는 정전 3칸을 증축하

는데 필요한 기와를 수록하면서 각 건물의 량수와 칸

수를 기록했다.

正殿添建七樑三間 … 祭器庫五樑二間 東月廊五間 … 南
神門五樑三間 東門五樑三間 … 從享室五樑三間改建 …
守僕房四間改建 …

그림 4. 종묘 정전(좌), 제기고(우) (문화재관리국, 종묘정전
실측조사보고서, 1989)
종묘 정전은 7량3칸이라고 했다. 현재 종묘 정전은

종도리, 상중도리, 하중도리, 주심도리, 외목도리의 9개

도리로 이뤄진 건물이다. 이 건물을 7량이라고 기록한

것으로 판단하건데 외목도리는 량수에 포함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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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한편 증축할 평면이 3칸이라고 했는데

종묘 정전은 전후퇴를 갖는 건물이기 때문에 증축할

총 칸수는 6칸 또는 9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기록

의 3칸은 도리통 크기만을 지칭하고 있다.

제기고는 5량2칸이라고 했다. 종묘 제기고와 관련한

기록은 승정원일기 1749년(영조 25) 5월 10일자 기

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직의 제기를 소장하는 건물은 4칸인데 사벽으로 하지
않아 깨끗하지 못하며 기와가 많이 깨졌고, 서까래 역
시 손상돼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종묘의 제기를 소장
하는 건물은 5량각2칸(五梁閣二間)인데 가운데에 제기장
이 하나밖에 없어 유제기는 넣을 수 없습니다. 이에 판
자를 하나 매달아 나머지 제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보기에 깨끗하지 못했습니다.20)

이 기록 역시 종묘 제기고에 대해 5량각2칸이라고

기록했다. 하지만 종묘 제기고는 6개의 도리를 사용한

6량의 가구를 하고 있다. 5량으로 만들어진 건물 전면

에 퇴칸이 첨가된 형태다. 앞서 사릉도감의궤의 전

사청과 안향청에 대해 4량각이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

지로 종묘 제기고는 6량각이라고 해야 한다. 하지만 2

개의 기록 모두 5량으로 기록했다. 한편 종묘 제기고

가 2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종묘 정전과 마찬가지로

도리통의 크기만을 표기한 것이다.

남신문과 동문은 모두 5량3칸이라고 했는데 이 역시

현재와 비교하면 도리통의 크기만을 표기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은 종향실이다. 종향실은 공신당

을 지칭한다. 이때 건물은 5량3칸이라고 했다. 현재 종

묘 공신당과 칠사당은 3량 건축물이다. 1778년(정조 2)

2월 6일자 정조실록에 공신당을 증축했다고 했고,21)

1802년 정종대왕부묘도감의궤에 공신당이 6칸이라고

했다. 따라서 1778년 공신당에 대한 공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증축의 이유는 간가가 부족해서였다. 그런

데 건물을 증축하면서 공신당 가구를 5량에서 3량으로

축소했을까? 만약 공신당의 가구를 축소했다면 반대편

의 칠사당 역시 5량에서 3량으로 축소했을 것이다. 하

지만 이런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 증축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축소는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종향실이

20) 승정원일기, 영조 25년(1749) 5월 10일
文秀曰 臣承命奉審 則社稷祭器所藏之屋 卽四間而不爲沙壁 所見甚不
淨 且蓋瓦多破 椽木亦傷 似不可仍舊而置之 宗廟祭器所藏之屋 卽五
梁閣二間 中置祭器欌一件 而油祭器 不能盡藏 故添設一板 以索懸之
而以藏所餘之器 所見亦涉不淨矣

21) 정조실록, 정조 2년(1778) 2월 6일
增建宗廟 功臣堂 以將擧庭享之禮 而堂宇間架之不足也

5량3칸이라는 것은 3량3칸을 잘못 기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836년 공신당 이건 기록인 종묘개수
도감의궤에 공신당은 6칸이며 도리를 18개 사용했다

고 기록해 3량 건축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3-8. 승정원일기의 북한산성문루(1739년)

1739년(영조 15)에는 북산산성에 있는 여러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승정원일기 7월 29일자

에는 중수에 참여한 관원들의 시상에 대한 내용이 수

록되었다.

… 약간의 물력을 획급해서 유영의 감관, 교련관, 절충
신옥(申沃)을 시켜 감동대청 22칸반, 낭청소 10칸, 중군
소 4칸반, 집사청 4칸, 군기고 8칸, 화약고 5칸, 5량각고
사(五樑閣庫舍) 35칸, 5량각대문(五樑閣大門) 1칸, 군사
수직방 2칸, 마랑 5칸, 협문 5곳 2칸반, 서각 1칸, 고자
가 7칸, 합 143칸반을 수보했습니다. 또 대성문루 5량각
3칸(五樑閣三間), 대동문루 5량각3칸(五樑閣三間)은 개수
했습니다. …22)

5량 건물은 총 4차례 등장한다. 이중 5량각고사와 5

량각대문은 형태를 짐작하기 어렵다. 반면 5량각3칸인

대성문루와 대동문루는 형태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현

재 북한산성에 대성루와 대동루가 전하고 있다. 이들

두 건물은 1993년에 복원한 것이다. 모두 양통 2칸, 도

리통 3칸으로 총 6칸의 평면을 갖고 있고, 공포는 외1

출목을 갖는 주심포식이다. 북한산성을 처음 영건할 당

시 기록인 1712년(숙종 38) 10월 8일자 승정원일기에
는 여러 건물의 규모에 대해 기록했는데 이중 남문루

가 6칸이며, 동문루 역시 6칸이라고 했다.23) 1993년에

건물을 어떤 과정으로 복원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최소한 원래의 초석위치를 검토해 복원했을 것이기 때

문에 양통 2칸은 명확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록

에서 ‘3칸’이라고 한 것은 도리통만을 지칭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2) 승정원일기, 영조 15년(1739) 7월 29일
宋徵啓 以禁衛營言啓曰 本營所管北漢留營 設置年久 所藏軍器 擧皆
鈍澁 門樓營舍 亦多頹圮 待變重地 誠爲可慮 劃給若干物力 使留營監
官敎鍊官 折衝申沃 監蕫大廳二十二間半 郞廳所十間 中軍所四間半
執事廳四間 軍器庫八間 火藥庫五間 五樑閣庫舍三十五間 五樑閣大門
一間 軍士守直房二間 馬廏五間 挾門五處二間半 西閣一間 庫子家七
間 合一百四十三間半 修補 大城門樓五樑閣三間 大東門樓五樑閣三間
改修 …

23) 승정원일기, 숙종 38년(1712) 10월 8일
李宜顯 以禁衛營言啓曰 本營分授北漢山城營舍大廳十六間半 中軍所
九間 行閣九間 五樑閣庫間二十間 樓上庫四間 火藥庫三間 軍器庫八
間半 大門三間 南門樓六間 未丹靑東門樓六間 已丹靑合一百五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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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진전중수도감의궤의 영희전(1748년)

1748년(영조 24)에는 영희전(永禧殿) 정전을 3실에서

5실로 증축하는 공사가 진행됐다. 기존 3실에는 태조,

세조, 원종의 어진이 봉안되어 있었는데 새로 숙종의

어진을 추가로 봉안하기 위해 증축이 필요했다. 이때

공사 내용은 진전중수도감의궤에 수록됐다. 이 의궤

의 1748년 정월 22일자 기록에는 정전의 규모와 정전

증축에 사용할 건축 부재가 수록되어 있다.

정전은 7량5칸이며 좌우에 각 1칸의 퇴칸이 있다. 2칸
을 좌우에 새롭게 건립해 첨가하는데, 좌우의 퇴칸 각
1칸을 개건하는 데 들어간 목물은 다음과 같다. (正殿七
樑五間左右退各一間內 二間左右添補新建 左右退各一間
仍爲改建所入 後)

기존 도리통 5칸(정전 3칸 + 좌우퇴 1칸)짜리 건물을

도리통 7칸(정전 5칸 + 좌우퇴 1칸)으로 증축한 내용이

다. 그 결과 정전이 7량5칸이라고 했다. 7량은 도리의

숫자가 7개임을 지칭하고, 5칸은 정전의 도리통 크기가

5칸이라는 내용이다. 앞선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건물의

전체 면적이 아니라 도리통의 크기만을 기록하고 있다.

진전중수도감의궤(1748) 남전증건도감의궤(1858)
高柱 4 高柱 2
退平柱 4 平柱 2
大椺 2 大樑 2
中椺 2 - -
假椺 4 退樑 2
從椺 2 宗樑 1
道里 18 圓道里 8
昌方 22 昌防 7
童子柱 6 童子柱 2
大工 6 臺工 1

표 2. 영희전 관련 의궤 간의 부재 비교

이후 기록된 부재중에서 가구부재만을 보면 “고주 4,

퇴평주 4, 창방 22, 대보 2, 중보 2, 가보 4, 종보 2, 도

리 18, 동자주 6, 대공 6”개를 사용했다고 한다. 사용한

보 부재로 대보(大椺), 중보(中椺), 가보(假椺), 종보(從

椺)가 나타난다. 가보는 퇴량을 지칭하고 있다. 이들

부재만 고려하면 정전은 7량이 아닌 9량의 가구로 보

인다. 도리 숫자가 18개라고 하니 더욱 9량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9량 가구에는 동자주가 8개 필요하다. 그

런데 동자주를 6개라고 기록해 오히려 부족하다. 영희

전은 1858년(철종 9)에도 순조의 어진을 봉안하기 위해

1칸을 증축한 일이 있다. 이 공사 내용은 남전증건도
감의궤에 수록됐다. 이 의궤의 1858년(戊午) 9월 17일

자 기록에는 ‘正殿所入’ 항목으로 정전에 사용된 목부

재를 기록했다. 사용한 보 부재는 대량(大樑) 1, 종량

(宗樑) 1, 퇴량(退樑) 2개뿐이다. 중보는 보이지 않는다.

동자주는 2개만 사용했다. 따라서 기존 영희전 건물이

명확히 7량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진전중수도감
의궤에 기록된 중보는 주가구가 아닌 좌우 퇴칸 또는

상부 합각을 형성하는 곳에 사용한 부재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3-10. 경모궁의궤의 중대문과 외대문(1783년)

경모궁의궤는 1783년(정조 7)에 만들어진 것이다.

의궤 서두에 본궁전도설(本宮全圖說) 을 수록해 경모

궁의 모습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했고 이후 경모궁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건물에 대해 기록했다. 너무나

많은 건물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만 량수를 포함하고 있

는 것은 중삼문(中三門)과 외대문(外大門)뿐이다. 중삼

문과 외대문 모두 ‘5량3칸(五樑三間)’이라고 기록했다.

이 두 대문은 모두 1776년(정조 즉위)에 만들어진 것이

다. 이 건물을 만드는데 사용한 목물 기록은 경모궁개
건도감의궤에 기록되어 있다. 외대문 3칸을 만드는데

기둥 12개, 16자짜리 보(椺) 4개, 8자짜리 단보(短椺) 4

개, 동자주 8개, 대공 4개를 사용했다. 도리[仇兀道里]는

12자짜리 15개를 사용했다. 일반적인 삼문과 마찬가지

로 양통 2칸, 도리통 3칸의 평면을 갖고 있는 5량 건물

이다. 중삼문 3칸도 양통의 길이가 14자인 것을 제외하

면 대동소이하다. 다만 중삼문은 초익공, 외대문은 이익

공으로 차이를 두었다. 따라서 중대문과 외대문의 5량3

칸은 도리를 5개 사용한 5량이며 도리통이 3칸인 건물

을 지칭하고 있다.

3-11. 산릉도감의궤의 수도각(1789년 이후)

수도각은 능상의 옹가 정면에 만들어서 통로로 이용

하는 임시 건물이다. 따라서 국장이 치러질 때는 항상

수도각이 만들어진다. 수도각 중에서 량이 기록된 것

으로 가장 이른 사례는 1673년에 기록된 (효종영릉)
천릉도감빈전소의궤다. 수도각에 대해 ‘수도각제도(隧

道閣制度)’ 항목을 두어 형태를 자세하게 기술했다.24)

다만 량수와 칸수를 연결해서 기술하지 않고 각각 따

24) 隧道閣制度
共四間 間長十六尺 栿長三十六尺 柱長二十尺以七樑爲架 … 隧道閣
柱木十各長二十尺圓經八寸 長栿五各長三十六尺圓經一尺一寸 道里二
十八各長十六尺圓經七寸 從栿五各長二十二尺圓經八寸次從栿五各長十
二尺圓經八寸 樑木四各長十六尺圓經七寸 童子柱二十介內十介長五尺
十介長三尺五寸圓經六寸 大拱五各長四尺五寸圓經六寸 椽木一百八十
巨里以上材木皆山役取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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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록했다. 수도각의 칸수는 4칸이고 가구는 7량으

로 꾸몄다[七樑爲架]. 보 부재는 36자짜리 장복(長栿),

22자짜리 종복(從栿), 12자짜리 종복(從栿)을 사용했다.

주심도리와 중도리는 ‘도리(道里)’라는 명칭을 썼지만

종도리만은 ‘량목(樑木)’이라고 기록했다. 1731년 인조
장릉천봉산릉도감의궤에서도 삼물소 1731년(신해) 7

월 12일자 기록에 수도각을 7량2칸반(七樑二間半)으로

만든다고 기록했다.25) 두 기록은 수도각을 7량으로 만

든 독특한 사례들이며,26) 동시기에 두 의궤를 제외하

면 량이 기록된 산릉도감의궤는 찾기 어렵다.

17∼18세기에 걸쳐 계속 수도각이 만들어졌지만 산릉

도감의궤에 량을 기록한 것은 발견되지 않는다.27) 량이

기록된 수도각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789년 (장
조)현륭원원소도감의궤부터다. 이 의궤에는 기존에 없

던 수도각도설(圖說) 이 첨가됐다. 도설이 첨가되면서

도설에 대한 해설이 같이 수록됐는데 이때 수도각을

‘5량2칸반’이라고 기록했다. 1805년 (정순왕후)원릉산릉
도감의궤부터는 수도각도설 의 해설을 기존보다 훨씬

자세하게 기록했다.

수도각은 5량2칸반인데 6개의 기둥 위에 3개의 보(椺),
6개의 도리(道里)를 설치한다. 이 위에 8개의 동자주(童
子柱)를 세운 다음, 4개의 종보(從椺)를 설치하고 종보
좌우에는 각각 도리를 얹는다. 가운데에 대공(臺工)을
세우고 그 위에 량(樑)을 얹는다.28)

(정순왕후)원릉산릉도감의궤 이후 19세기 내내 이

상과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산릉도감의궤에 수록

됐다.29) 기록에는 ‘椺’, ‘從椺’, ‘道里’, ‘童子柱’, ‘臺工’, ‘樑’

25) 辛亥七月十二日
一未明, 摠護使都監堂上以下, 齊會瓮家內, 瓮家畢覆後, 以生葛索十六
條, 結裹上頭, 垂下四邊, 以鎭捲風, 仍作隧道閣七樑二間半, 立柱上樑
掛椽, 未及盖覆, 日暮停役

26) 1630년 선조목릉천장산릉도감의궤에서 수도각을 2칸으로 만든
이래 1720년 숙종명릉산릉도감의궤까지 약 100여 년간 수도각은 2
칸으로 만들어졌다. 수도각 건립에 사용한 목재를 기록한 내용으로
추정하면 가구는 5량이었다.

27) 1725년 경종의릉산릉도감의궤 이후 수도각의 가구는 5량, 크기
는 2칸반으로 정형화되었다. 각 산릉도감의궤의 삼물소에 수도각의
칸수를 기록해 놓았고, 수도각 목물에 대해 나열하고 있어 건물의
가구 및 칸수를 알 수 있다.

28) (정순왕후)원릉산릉도감의궤
陵上閣南面當中連建隧道閣五樑二間半(半間在北)用六柱各長二十一尺
入地三尺丈夫一尺加三椺(各長二十三尺)六道里(各長十五尺)又立童子
柱八箇加從椺四箇(各長十二尺)從椺左右各加道里中立臺工其上加樑(各
長十五尺半間長十尺)掛短椽六十箇長椽六十箇 …

29) 1821년 (효의왕후)건릉산릉도감의궤에서 유일하게 7량2칸반 크
기의 수도각이 만들어졌다. 이때는 정조의 건릉 천봉이 동시에 진행
됐기 때문에 수도각 역시 기존보다 큰 규모가 필요했다. 또 수도각의

그림 5. 현륭원원소도감의궤(좌), (정조)건릉산릉도감의궤
(우)의 수도각도설

이라는 부재가 등장한다. 가장 눈에 띄는 부재는 ‘樑’이

다. 이 기록에서 지칭하는 ‘樑’은 종도리를 말하고 있다.

주심도리와 중도리는 ‘도리’라고 했지만 유독 종도리만

은 ‘樑’이라고 했다.30) (문조)수릉천봉산릉도감의궤와
(순조)인릉천봉산릉도감의궤에서는 독특하게 “三椺(二
樑長十六尺 一樑長十三尺)”와 같이 도리를 ‘椺’라고 기

록한 일도 있다. 하지만 각 부재의 길이를 기술하면서

는 역시 ‘樑’이라고 기록했다.

‘從椺’는 19세기 후반 철종예릉산릉도감 이후 몇

차례 ‘宗椺’로 기록했다. (효현왕후)경릉산릉도감의궤
에서는 수도각에 종보를 8개 사용했다고 한다. 이후 대

부분의 산릉도감의궤에서 수도각에 종보를 8개 사용했

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수도각에 사용한 종보는 4개뿐

이다. 앞선 사례가 잘못 기록되면서 이후 모든 산릉도

감의궤 기록이 잘못 기술됐다. 즉 산릉도감의궤에 있어

서 후대 의궤는 앞선 시기의 의궤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각의 영건 기록을 담고 있는 의궤에서는 보 부재

에 대해 17세기에는 ‘栿’을 사용했고, 18세기에 ‘椺’를

사용했으며, 19세기에는 ‘樑’을 사용했다.31) 하지만, 산

릉도감의궤 수도각도설의 해설 부분에서는 19세기임에도

18세기에 사용했던 ‘椺’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32) (문조)
형태 역시 기존과 많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30) (익종)연경묘소도감부터는 ‘道里’ 대신에 ‘圓棟’이 사용됐다.
31) 영건의궤연구회, 영건의궤, 동녘, 2010, 690쪽
32) 1849년 헌종경릉산릉도감의궤 이후부터 삼물소의 수도각 목물
을 기록한 부분에서는 수도각도설과 다르게 ‘椺’ 대신에 ‘樑木’, 從椺
대신에 ‘從樑’ 또는 ‘宗椺’, 道里는 樑에 대한 언급이 없이 종도리를
포함해 총 15개로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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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궤 명 연도 대보 종보 도리
(장조)현륭원 1789 - - - -
(정조)건릉 1800 - - - -
(정순왕후)원릉 1805 椺 從椺四 道里 樑
(헌경혜빈)현륭원 1815 椺 從椺四 道里 樑
(현목수빈)휘경원 1822 椺 從椺四 道里 樑
(익종)연경묘 1830 椺 從椺四 圓棟 樑
(순조인릉) 1834 椺 從椺四 圓棟 樑
(효현왕후)경릉 1843 椺 從椺八 圓棟 樑
(문조)수릉 1846 椺 從椺八 圓棟 樑
헌종경릉 1849 椺 從椺四 圓棟 樑

(문조)수릉천봉 1855 褓
宗樑八
宗椺

圓棟
椺
樑

(순조)인릉천봉 1856 褓
從樑八
從椺

圓棟
椺
樑

(순원왕후)인릉 1857 褓 從椺八 圓棟 樑
철종예릉 1863 褓 宗椺八 圓棟 樑
(철인왕후예릉) 1878 椺 宗椺八 圓棟 樑
(신정왕후)수릉 1890 椺 從椺八 圓棟 樑
(명성황후)홍릉 1895 椺 宗椺八 圓楝 樑

표 3. 19세기 산릉도감의궤의 수도각도설 해설

수릉천봉산릉도감의궤와 (순조)인릉천봉산릉도감의궤
의 기록은 오히려 독특하다. 도설을 기술하면서 8개의

‘宗樑(從樑)’을 설치하고, ‘宗椺(從椺)’ 좌우에 각각 ‘圓棟’

을 얹는다고 기술했다. 종량과 종보를 모두 기술하고 있

다. 이것은 ‘宗椺(從椺)’가 당시 시대와 맞지 않는 용어

였기 때문에 두 가지 표기법이 동시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이유로 19세기 산릉도감

의궤에 기록된 수도각도설 의 내용이 19세기의 시대성

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18세기의 특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서는 더 많은 연구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12. 화성성역의궤(1801년)
화성성역의궤는 단일 의궤에서 가장 많은 건물에

대해 량을 기록한 사례다. 특히 화성행궁에 건립한 건

물에 대해서 대부분 량을 기록했다. “架屋三樑”, “架屋

五樑”과 같이 량수만을 단독으로 기록한 경우도 있다.

모두 도설에서 건물을 해설한 부분에 나타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성신사(城神祠) 정당(正堂)에 대

한 것이다. 이 건물에 대해 “五樑三架”라고 기록했다.

량과 더불어 칸이 아닌 가(架)를 기록했다. 이런 방식은

다른 사례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는 새로운 것이다. 이

것이 혹시 칸[間]의 오기가 아닐까? 도설에 따르면 성

신사는 전퇴를 갖는 1고주5량이며 도리통 3칸으로 만들

어졌기 때문에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화성성역의궤에 기록된 다른 건물들을 살펴

량 건 물 내 용 건 물 내 용
3 西砲樓 架屋三樑
4 書吏廳左庫 四樑6間

5

西北角樓 五樑4間 東南角樓 五樑4間
砲樓 架屋五樑 東北鋪樓 架屋五樑
北鋪樓 架屋五樑 城神祠 正堂 五樑三架
景龍館 五樑4間半 福內堂 五樑18間
維與宅 五樑8間 維與宅 右邊南行閣 五樑22間半
老來堂 五樑7間 南北軍營行閣 五樑12間
外整理所 五樑6間 書吏廳 五樑22間
修城庫大廳 五樑4間半 得中亭 五樑13間
東·西廡 五樑4間半

7
奉壽堂行閣 七樑21間 長樂堂 七樑13間
洛南軒 七樑14間半 講武堂行閣 七樑14間
文宣王廟 七樑20間 明倫堂 七樑10間

표 4. 화성성역의궤에 표기된 량

보면 량과 같이 기록한 칸이 기존과 크게 다르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앞서 사직서등록 중 안향청에 대해 5

량각8칸(五樑閣八間)이라고 한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의 건물은 칸이 도리통 크기를 지칭하고 있었다. 그런

데 화성성역의궤에 기록된 건물들은 일관되게 모두

도리통이 아닌 면적 개념의 칸을 사용하고 있다. 일례

로 문선왕묘(文宣王廟), 즉 수원향교 대성전이 7량20칸,

명륜당이 7량10칸이라고 했다. 명확히 도리통 크기가

아닌 면적 개념의 칸인 것을 알 수 있다. 화성행궁을

구성하는 건물들 역시 원행을묘정리의궤에 수록된

도설을 통해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모두 면적 개념

의 칸수를 사용했다. 앞선 시기의 량을 기록한 사례들

과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13. 각사당각묘소제향신정식등록(各祠堂各墓所祭
享新定式謄錄)의 사당(1866년)

이 등록은 1866년(고종 3)에 만들어진 것이다. 19세

기에 매우 많은 영건공사가 시행됐고, 매우 많은 수의

의궤가 만들어졌지만 량이 기록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 기록은 매우 큰 의미를 갖

는다고 할 수 있다. 원래 수진궁(壽進宮)에 봉안했던

각 위패를 묘소가 있는 재청으로 이안한 것을 기록한

등록인데 이 중에서 ‘各墓所祭廳七廟奉安十三位’라는 항

목에 각 사당의 규모를 기록했다. 앞선 사례들과 달리

칸수를 먼저 기록하고 뒤에 량수를 기록했다. 이와 같

이 칸수를 먼저 기록한 것은 승정원일기 숙종 27년

(1701) 10월 24일자 사직서 안향청에 대한 기록이 유

일했다. 내용에는 ‘4칸반4량’이 2채, ‘3칸5량’이 2채, ‘6

칸5량’이 2채며 2칸4량, 2칸5량 건물이 각 1채씩 기록

됐다. 대부분 사당은 도리통 3칸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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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칸+량 배 향

광주수진동 六間五樑
平原大君, 江寧府夫人洪氏, 齊安大
君, 商山府夫人金氏, 永昌大君

양주풍양 三間五樑 龍城大君, 義昌君, 陽川郡夫人許氏
양주청송 二間五樑 樂善君, 東原郡夫人金氏
고양서산 四間半四樑 淑愼公主
광주탄동 六間五樑 明善公主, 明惠公主
양주망우리 四間半四樑 貴人金氏
양주신혈면 二間四樑 昭儀劉氏
양주청파 三間五樑 淑儀朴氏, 永溫翁主

표 5. 각사당각묘소제향신정식등록의 사당

따라서 이를 고려하면 ‘4칸반4량’은 전퇴가 있는 4량구

조이며, 4칸반은 도리통이 아닌 전체 면적 개념의 칸

을 사용하고 있다. 또 ‘6칸5량’은 전후퇴가 있는 2고주

5량의 구조이며, 6칸은 도리통이 아닌 전체 면적 개념

의 칸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기록 역시 화성성역의궤와 마찬가지로 면적 개념의

칸을 량수와 함께 기록한 사례에 해당한다. 량수와 더

불어 칸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시대적 변화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결 론

비록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과 사용 방법에 있어 약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조선시대에도 량이라는 용

어가 꾸준히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남아 전하는 문헌이 극히 적은 조선초기의 사례도

확인되는데 1478년 소공주의 집이 ‘七樑四楹’이었다는

기록이다. 임진란 이후인 17세기와 18세기에는 량을 기

록한 문헌이 상당수 확인되고 있어 이때에는 량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량수를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 이때 사용한 량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목조가구 용어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량을 언급할 때에는 량수와 더불어 칸수를

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이때 사용

한 칸수는 도리통의 칸수를 지칭하고 있다. 즉 량수를

기술하면서 양통의 크기를 밝히고, 도리통의 칸수를

기술하면서 도리통의 크기를 밝혀 전체적인 건물의 규

모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런 방식의 량 표

기 방법은 현재 사용하는 목조가구 용어로서의 량 개

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세기에는 량을 기록한 문헌의 수가 극히 적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량을 기록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 방법에 있어서 이전 시기와 약간 다른 모습을 확

인할 수 있다. 량수와 더불어 칸수를 기록한 면에서는

앞선 시기와 같은 모습이다. 그런데 목조가구 용어로서

량의 의미는 동일하지만 칸수의 의미에서 변화가 있었

다. 기존에는 도리통의 크기만을 지칭했지만 이때부터

는 전체 면적을 지칭하고 있다. 량수와 칸수를 같이 기

술해서 건물의 크기를 표현하고자 했던 원래의 의도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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